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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과 교회의 특권(교회란 무엇인가)

성경말씀 에베소서 4장 11~16절(신약 p.313) 

암송구절 에베소서 4장 12절(신약 p.313) 

찬    송 찬송가 210(통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가 219(통27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  

본 문 이 해

에베소서 4장은 성령님께서 신자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가르칩니다.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었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있으며 믿음과 세례도 하나입니다(엡 4:3~5).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신자들의 대표적인 기관은 교회이며, 교회의 본질은 하나 됨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한 주이시며 모든 신자는 머리 안에 밀접하게 

연결된 지체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속으로

1.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

-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보충설명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등 

다양한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에 따라 

직분 자로 세움을 받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결국 신자가 직분을 통해 서로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하는 

일은 예수님의 몸 된 교회인 자기 자신을 온전히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와 ‘장성한 교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3~14절

-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는 요동하는 교회이며 장성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보충설명

사람의 몸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듯 예수님의 몸 된 교회 또한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사탄은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교회가 

서로 다투고 분열하게 합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며 하나가 

되지 못할 때 교회는 그것이 사탄의 방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의 

방해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매진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만이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3. 교회는 어떤 마음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

-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 사랑의 마음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합니다. 

보충설명

교회는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참된 일을 하여 예수님을 닮으며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몸이 자라려면 영양분이 필요하듯이 사랑은 교회가 자라나는 데 영양분이 

됩니다.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할 때 유익이 있음을 깨닫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묵상 이야기

루마니아 출신의 한 조각가가 조각한 ‘입맞춤’이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꼭 끌어안고 있는 모습의 조각으로, 서로가 합쳐져 하나의 돌이 

되는 것이 목표인 양 꼭 붙어 있습니다. 반쪽씩만 보이는 둘의 눈은 하나

가 되어 외눈박이가 되었고, 한 쪽씩만 보이는 팔은 한 사람이 스스로를 

안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둘은 하나가 되어 다시는 떨어지지 않도록 

굳어버렸습니다. 비록 기괴한 모습이지만 이 조각상은 이목구비가 뚜렷한 

멀쩡한 조각상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큰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기도

- 교회 안에서 봉사와 헌신의 경험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나눔

-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적용

- 교회의 성장을 위해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결단합시다.


